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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한국 신노년층의 생산적 노화를 위한 회복탄력형 여가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4년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에 예비노인(56세-64세)을 모집단으로 설정
하여 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
도검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한 회복탄력형 
여가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욕구, 대인관계교류,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
나무분석을 이용하여 회복탄력성 변인의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성, 자기조절성, 긍정성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들 간의 구조적 알고리즘은 대인관계성에 따라 대인관계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긍정성과 관련이 
있고, 높은 집단은 자기조절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신노년층, 회복탄력성, 여가프로그램, 알고리즘, 생산적 노화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verification of algorithm on resilience leisure programs for the productive 
aging of the new elderly in Korea.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525 new elderly who lived in metropolis, 
medium-sized cities and farming area.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of the questionnaire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re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nfluential factor in the 
resilience leisure programs is subjective health status, desire for activity, interpersonal exchange and household 
income. The most influential resilience factor of algorithm i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regulating and 
affirmative. The structural algorithm of resilience was that low interpersonal relationship group related to the 
affirmative and high interpersonal relationship group related to the self-reg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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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의 늘어난 신세대로서의 노년층을 다

각도로분석하면서 ‘신노년’이라는용어가사용되어지고

있다. 신노년층이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이들의 은퇴가 본격

화되면서 기존 노년층과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고

있다. 특히 신노년층은 과거 경로의 대상이 되는 의존적

노인상이 아닌 노년기를 생산적이고 자율적으로 보내고

싶어하는특성을보이고있다. 이는노년시기의노화패

러다임의새로운지각변동을야기하고있으며, 신노년층

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일중심세대였으므로바람직한여가를향유할수있

는능력및훈련기회가매우제한적이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여가에대한인식이나여가향유능력의부족은다

양한 여가경험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수있으므로[1], 건강하고만족한삶을위한여가

문화의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하는 범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여가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은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 해소,

자기 존중과 자아 정체성유지 그리고 여가만족 및 생활

만족 등, 노년기 삶을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영위하

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고다수의연구에서보고되

어왔다[2,3]. 따라서노인들이다양한여가활동을통하여

노년기를보낼수있는담론형성은무엇보다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년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신노년 담론은

‘상실과저하’에 초점을맞추고 ‘의존적시기로서의노년’

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일조해온 기존의 노년 담론

에 대항하고 노년의 잠재력 개발과 문제 예방을 강조함

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재구성된

것이다[4]. 노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신노년 담

론은 주로 생산적 노화로 표현되며,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관련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5], 노인의주체적가치를높이고사회구성원으로

서의주관자적역할에대한스스로의자존감과효능감을

높이면서 바람직한 노년의 주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초고령화사회가도래하는시대적상황에서생산적

인력의 충원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노후의 행복

한 삶”이란 의미에 있어서도 함의하고 있는 바가 크다.

특히 생산적 노화와 관련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은 커

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

인할수있다[6,7,8]. 즉, 여가활동을통해노년기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회복하고 회복탄력적인 여가활동을 추출

하여 제공하는 것은 생산적 노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

다고판단된다. 따라서회복탄력적인여가활동을확보하

는것은앞으로의심화되는고령화사회에있어매우중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여가활동 중

에 모든 활동들이 노인들의 생산성을 확보를 위한 회복

탄력적 여가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회복탄력형 여가의 형태가 아직 명명화 되어 학

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의개념에포함된감정통제력과충동통제력, 낙관

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그리고 적극적도

전성의 구성변인의 개념들이 기존 노인들이 갖고 있는

노화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미래보상에 대한 욕구

의인내그리고사회로서의비관론적인인식들에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함께, 여가스포츠 활동을 통해 긍정화

된다는 결과[9,10,11,12]를 살펴볼 때, 앞으로 귀추 해야

할 개념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또한 최근 여가스포

츠 활동을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

탄력성의개념이성공적인노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

다는 결과[13]는 이러한 회복탄력형 여가의 개념정립과

더불어생산적노화에중요한요인임을나타내는것이다.

본 연구에서는알고리즘이라는개념(프로그램기획과

정에서 관련 요인과 요인이 연결되어야 하는 원칙과 절

차-지침서)을 사용하여신노년층의생산적노화위한회

복탄력형 여가활동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고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의 프로그래밍을 위한 지침

서 형식의 지식을 개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

연구결과를통하여노인의생산적노화를위해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방법을 밝힘으로써 누구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실용적 지식으

로형식화할수있게되는것이다. 이로써노인관련여가

프로그래밍의 학문적 성숙과 더불어 예비지도자와 현장

지도자들에게보다실증적이고, 체계적인프로그래밍능

력을 배양하는 기술이전 및 습득 능력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노인문제를 유발하는 복합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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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대한검증과궁극적로는우리나라의경제적활동

인력 확보와 더불어 이를 위한 회복탄력형 여가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신노년층의생산적노화를위한회복탄력성여가추출

의 알고리즘 모형의 검증을 위한 조사대상은 2014년 대

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에 예비노인(56세-64

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정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지역별 세분화에 따라 다단계 유층집락무선표

집(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방법

을 이용하여 총 535명을 표집 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중 이중기입이나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판단되는 자료

10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검증을 실시한 자료는 525

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대상자

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Female

263
262

50.1
49.9

Age
under 60
over 61

224
301

42.7
57.3

Regiones
Metropolis

Medium-sized cities
Farming area

170
203
152

32.4
38.6
29.0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2.2 조사도구
회복탄력형여가프로그램영향요인알고리즘검증을

위한 독립변인의 선정은 ‘한국 신노년층의 회복탄력형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얻어진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요인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진 5인과 전문가 집단 3인(여

가학 전공교수 1인, 노인여가프로그램 전문가 1인)의 의

견수렴을통해문항을구성하였다. 총 7개의독립변인문

항으로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살펴보면건강상태, 경

제적 상태, 교육수준, 대인관계교류, 정보공유, 활동욕구,

성격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 구성변인의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독립변인의선정은목표변수로설정된회복탄력성의 3개

요인(자기조절성, 대인관계성, 긍정성)의 연속형 자료를

범주형자료로변환하였다. 각요인의범주범위는각요

인의합산을기준으로 10점 이하는낮은집단, 10점 이상

은 높은 집단으로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음으로알고리즘검증을위한목표변수는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안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은 척도를[14] 중심

으로신노년층의대상에맞게내용을수정․보완하여타

당성검증을통해확보한회복탄력성문항을이용하였다.

문항의구성은최초 3개영역, 6개 요인별 24개 문항이었

으나전문가집단의의견수렴을통해 3개 영역별 각각 4

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목표변수로 사용하였다.

2.3 요인분석 및 신뢰도
조사도구의 타당성 검증은 주성분 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타당도를확보하였다. 요인분석의회전방식으로

는 직각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을 분석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 1이상, 요인부하량은

.5이상의 문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요인분석

결과 12개 문항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치와

요인부하량(.682∼.903)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

었고, 신뢰도 또한 Cronbach's α=.748∼.840으로 양호한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Question Affirmative
Interpersonal
skills

Self-
regulation
ability

item 1 .755 -.028 .247
item 2 .736 -.035 .240
item 3 .708 .158 .099
item 4 .682 .000 .291
item 5 -.070 .903 -.009
item 6 .005 .841 -.153
item 7 .119 .823 .201
item 8 .064 .692 -.326
item 9 .258 -.177 .823
item 10 .254 -.022 .776
item 11 .226 -.106 .761
item 12 .211 .046 .721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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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변수로 사용한 회복탄력성의 구분은 각 문항의 5

점 Likert 척도의 합산을 통해 점수화 하였으며, 합산점

수가 30점 이하는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으로 31점 이

상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으로 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신노년층의 생산적 노화를 위한

회복탄력형여가프로그램알고리즘을검증하기위해데

이터 마이닝(data mining) 분석방법중에 하나인 의사결

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고,

노드(node)의 분리와 병합을 위한 유의도 수준은 p<.05

로설정하였다. 실제빈도와기대빈도가다를확률을 χ²

값으로 다지 분리(multiway-split)하는 CHAID (Chi-

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나무분석으로 나무구조가

너무 과소 혹은 과대하게 형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해 정지규칙(stopping rule)을 사용하였다. 부모와 자식

노드의최소관찰치의 수는 4로 지정하였고, 나무구조의

최대 깊이는 6으로 지정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의타당성평가는사전에자료

를 분석용 자료(training data) 70%, 평가용 자료

(validation data) 30%로배분하여교차타당성분석을하

였고, 이를 통해 위험추정치(risk estimate)를 제시하였

다. 위험추정치(risk estimate)는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

해 잘못 분류될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신체활동

참여자를 비참여자로 예측하고 실제 비참여자를 참여자

로 예측한 비율이며, 이 값이 작을수록 의사결정나무 모

형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결과
3.1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한 회복탄력형 
    여가 프로그램 영향요인 검증
[Fig. 1]은 신노년층의 생산적 노화를 위한 회복탄력

형 여가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Fig. 1]과 같

이 가장 상위에 위치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사전 예비알

고리즘을 통해 나타난 내용에 맞게 변인을 투입하여 연

구변인의조건에맞게경로를따라내려가면서회복탄력

형 정도에 따른 여가 프로그램 영향요인의 변화를 확인

하였다.

[Fig. 1] Decision tree model for resilience leisure 
program influencing factor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신노년층의 회복탄력형 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활

동욕구, 대인관계교류,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Fig. 1]에서와 같이, 의사결정나무 구조의 가장 상위

는회복탄력형여가프로그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

석하기이전상태를의미하는것으로신노년층의회복탄

력성 정도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51.9%이고, 높은 집단

은 48.1%로 나타났다.

회복탄력형 여가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중요한요인은 “주관적건강상태”로나타났다. 이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64.2%이

고,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35.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복탄력형 여가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활동

욕구와 대인관계교류로 나타났다. 우선 대인관계교류는

주관적건강상태가미흡한집단에서노드로구성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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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인관계교류가 소극적인집단은 14%이고, 적극적

인집단은 21.6%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활동욕구는

주관적건강상태가양호한집단에서노드로구성된요인

으로활동욕구가낮다고응답한집단은 35.8%이고, 높다

고 응답한 집단은 28.4%로 나타났다.

한편 활동욕구가 낮은 집단의 경우 가계소득에 따라

회복탄력성 집단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계소득의

경우 250만원 미만집단(소득수준이 적은집단)은 16%로

나타났으며, 230만원 이상인 집단(소득수준이 많은집단)

은 19.8%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회복탄력형 여가 프로그램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알고리즘은 주관적 건

강상태가낮은경우회복탄력성이낮고, 대인관계교류가

소극적이고적극적이라도회복탄력성이낮은것을알수

있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활동

욕구또한높았지는것을알수있었으며, 주관적건강상

태가 양호하더라도 활동욕구가 낮은 집단은 가계소득에

따라가계소득이적은집단의회복탄력성이낮은것으로

나타났다.

3.2 회복탄력형 여가 프로그램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이익도표 및 위험추정치

이 연구에서 목표범주는 “회복탄력형 여가프로그램”

이었으며, 신노년층의회복탄력형여가프로그램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익도표(gain chart)는 <Table

3>에 그래프는 [Fig.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회복탄력성

에 영향 요인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

는요인으로대상범주를나누어회복탄력성이높은집단

의 이득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사전에

분석용 자료70%, 평가용 자료 30%로 배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익지수(%) 값이 가

장 큰 노드(node)는 5번이다. 노드(node) 5는 주관적 건

강상태가 미흡하고 대인관계교류가 소극적인 조건에 부

합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익지수는 161.2%로 나타났

다. 이러한노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분류전회복탄

력성의정도가낮은 51.9%의집단의주관적인건강상태

에낮음에따라 93.1%로증가하고, 대인관계교류가소극

적일 때 100%로 증가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나타내

는노드는 6번으로이익지수 139.1%로나타났다. 이러한

노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류 전 회복탄력성의 정

도가 낮은 51.9%의 집단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낮음에

따라 93.1%로 증가하고, 대인관계교류가 적극적일 때

88.6%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나타

내는노드는 7번으로이익지수는 121.0%로나타났다. 이

러한 노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류 전 회복탄력성

의정도가낮은 51.9%의집단의주관적인건강상태에대

해 높다고 인식할 때 28.9%로 낮아지지만, 활동욕구가

낮을 때 37.9%로 높아지게 되며, 가계소득이 적을 때 회

복탄력성이낮은정도가 53.8%로다시높아진다는것이다.

네 번째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나타

내는노드는 8번으로이익지수는 62.3%로나타났다. 8번

노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류 전 회복탄력

성정도가낮은 51.9%의집단의주관적인건강상태에대

해 높다고 인식할 때 28.9%로 낮아지지만, 활동욕구가

낮을 때 37.9%로 높아지게 되며, 가계소득이 높을 때 회

복탄력성의 낮음의 비율이 25.0%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나

타내는노드는 4번으로이익지수는 39.0%로나타났다. 4

번 노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류 전 회복탄

력성 정도가 낮은 51.9%의 집단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높다고인식할때 28.9%로낮아지지만, 활동욕구가

높음에 따라 회복탄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신노년층의회복탄력형여가프로그램영향을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익도표에 따른 끝뿌리의 노드는 5개의

노드로 구성되었다.

sample node
node Gain

response index
n % n %

analysis

5 68 18.7% 64 30.2% 94.1% 161.2%
6 64 17.6% 52 24.5% 81.2% 139.1%
7 75 20.7% 53 25.0% 70.7% 121.0%
8 55 15.2% 20 9.4% 36.4% 62.3%
4 101 27.8% 23 10.8% 22.8% 39.0%

<Table 3> Gain chart for influencing factor node of 
New Old-generation resilience leisu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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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ain graph of resilience object category

다음으로이연구에서의사결정나무분석의타당성평

가를위해사전에분석용자료 70%, 평가용자료 30%로

배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 하였다.

observation
prediction classification

accuracylow high

analysis
low 169 43 79.7%
high 38 113 74.8%
total 57.0% 43.0% 77.7%

evaluation
low 68 16 81.0%
high 16 62 79.5%
total 51.9% 48.1% 80.2%

Risk estimation analysis: .223, evaluation: .198
SD evaluation: .022, evaluation: .031

<Table 4> Risk estimation for influencing factor 
result of resilience leisure program

<Table 4>와같이분석용자료의위험추정치는 0.223

로서 실제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을 의사결정나무분석

에서 잘못 분류한 비율이 22.3%이며, 분류정확도는

77.7%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 분석용 자료의

위험추정치는 0.223, 평가용 자료의 위험추정치는 0.198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의사결정나

무분석의 타당성은 분류의 정확도에 있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

다.

3.3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한 회복탄력성 
    변인의 알고리즘 분석
[Fig. 3]은 신노년층의 생산적 노화를 위한 회복탄력

형 여가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구성요인 중심으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Fig. 3] Decision tree model for resilience factor

[Fig. 3]과 같이 가장 상위에 위치한 지점에서 시작하

여, 사전 예비알고리즘을 통해 나타난 내용에 맞게 변인

을 투입하여 연구변인의 조건에 맞게 경로를 따라 내려

가면서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신노년층의회복탄

력성의구성요인의구조적관계는대인관계성, 자기조절

성, 긍정성의모든구성요인에따라달라짐을알수있었

다. 전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의사결정나무 구조의 노

드(node)수는 7개이며, 터미널노드수는 4개그리고깊이

는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ig. 3]과같이의사결정나무의가장상위는회복탄력성

에 구성요인을 알라보기 이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 정도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56.4%이고, 높은 집단은 43.6%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 중 가장 우선이 되는 요인은

“대인관계성”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인관계성이 높다는

집단은 50.1%이고,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49.9%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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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다음으로회복탄력성에영향요인은자기조절성과

긍정성요인이 나타났다. 우선 자기조절성은 대인관계성

이 높은 집단에서 노드로 구성되었으며, 자기조절성이

낮은 집단은 10.3% 그리고높은 집단은 3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성은대인관계성이낮은집단에서노드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성이높은집단은 15,4%이고낮은집

단은 3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들 간의

구조적 알고리즘은 대인관계성에 따라 대인관계성이 낮

은집단의경우는긍정성과관련이있고, 높은집단은자

기조절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4 회복탄력성 구성요인에 대한 이익도표 및 
    위험추정치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익지수(%) 값이 가

장큰노드(node)는 4번이다. 노드(node) 4는 회복탄력성

의 구성요인 중 대인관계성의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로

이익지수는 211.4%로나타났다. 이러한노드 4의 특징을

살펴보면, 분류 전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43.6%로 대인관계성이 높으면 회복탄력성 높은 비율도

81.7%로 높아지고, 자기조절성이 높음에 따라 회복탄력

성의 비율도 92.3%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회복탄력성 구성요인의 구조 중에 따른 이익

지수가높은노드는 3번으로이익지수가 86.8%로나타났

다. 노드 3의 특성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분류전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43.6%로 대인관계성이 높

으면회복탄력성높은비율도 81.7%로높아지고, 자기조

절성이 낮음에 따라 회복탄력성의 높음 비율이 40.7%로

감소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sample node
node Gain

response index
n % n %

exercise

4 189 39.8% 175 84.1% 92.6% 211.4%
3 50 10.5% 19 9.1% 38.0% 86.8%
5 73 15.4% 13 6.2% 17.8% 40.7%
6 163 34.3% 1 0.5% 0.6% 1.4%

<Table 5> Gaint chart for influencing factor node of 
resilience

세 번째 회복탄력성 구성요인의 구조 중에 따른 이익

지수가높은노드는 5번으로이익지수가 40.7%로나타났

다. 노드 5의 특성을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류전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43.6%로 대인관계성이 낮

았을때회복탄력성높음비율은 5.3%로낮아지고, 긍정

성이높음에따라회복탄력성의높음비율이다시 16.0%

으로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 구성요인의 구조 중에 따른

이익지수가 가장 낮은 노드는 6번으로 이익지수가 1.4%

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 6의 특성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분류 전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비율

은 43.6%로대인관계성이낮았을때회복탄력성높음비

율은 5.3%로 낮아지고, 긍정성이 낮음에 따라 회복탄력

성의 높음 비율이 다시 0.6%으로 낮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에 구성요인

들에대한이익도표에따른끝뿌리의노드는 4개의노드

로 구성되었다.

[Fig. 4] Gain graph of resilience object category

다음으로이연구에서의사결정나무분석의타당성평

가를위해사전에분석용자료 70%, 평가용자료 30%로

배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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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prediction classification

accuracylow high

analysis
low 253 14 94.8%
high 33 175 84.1%
total 60.2% 39.8% 90.1%

evaluation
low 27 2 93.1%
high 3 18 85.7%
total 60.0% 40.0% 90.0%

Risk estimation analysis: .099, evaluation: .100
SD evaluation: .014, evaluation: .042

<Table 6> Risk estimation for influencing factor result 
of resilience leisure program

<Table 6>과같이분석용자료의위험추정치는 0.099

로서 실제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을 의사결정나무분석

에서잘못분류한비율이 0.9%이며, 분류정확도는 94.8%

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 분석용 자료의 위험추

정치는 0.099, 평가용 자료의 위험추정치는 0.100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의사결정나무분석

의 타당성은 분류의 정확도에 있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신노년층의 회복탄력형 여가

프로그램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규칙을 도출하여

노인여가 측면에서 데이터마이닝의 지식관리 방법으로

서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사용된의사결정나무분석모형은표본집

단을 특정 기준값에 의해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하고, 분

류된 하위집단을 다시 특정 기준을 찾아 분류하는 과정

을 반복함으로써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혹은 목표변

수와입력변수들간의패턴이나관계를찾아내는데유용

하다. 또한 분류 혹은 예측의 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분석자가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

명할 수 있으며,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5]. 의사결정나무 분석모형 중 본

연구에서 최종 선택한 C&RT 모형은 부모 노드로부터

자식 노드로분리할 때 항상 2개로만 분리를하여해석

이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C&RT

모형을통해회복탄력형여가프로그램알고리즘을분석

할 수 있었다.

우선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신노년층의 회복탄력형

여가프로그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주관적건강상태,

활동욕구, 대인관계교류,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경우 회

복탄력성이 낮고, 대인관계교류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

라도회복탄력성이낮은것을알수있었다. 또한주관적

건강상태가양호한경우에는활동욕구또한높아지는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더라도 활

동욕구가낮은집단은가계소득에따라가계소득이적은

집단의 회복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상태가 노인의 활동 및 교류에 있어서 얼마

나중요한지와회복탄력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핵

심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는노인의주관적건강상태가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 참여가 두 변인의 관

계를조절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보고된연구결과와그

맥을 같이 하며[16], 또한 건강상태는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노화는 연령이 증가하면

나타나는특징중일부라하더라도비활동적인생활습관

에기인할수있다는점도유념하여야한다는주장과일

치한다[17]. 또한 가계소득에 따라 회복탄력성이 영향을

받는다는결과는경제적불평등이노년기건강상태에축

적된영향을미치고저소득가구노인이고소득가구노인

에 비해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8]. 따라서 회복탄력형 여가 프로그램 기획 시 주

관적건강상태에따른다양한프로그램의연결이필요하

며, 프로그램을통하여노인의회복탄력성을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욕구, 대인관계교류, 가

계소득순으로순차적인접근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이에따른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의 구조적 관계에서는 대인관계

성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들 간의 구조적 알고리즘은 대인

관계성에따라대인관계성이낮은집단의경우는긍정성

과 관련이 있고, 높은 집단은 자기조절성과 관련이 있음

을알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주위사람과소통,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 않는 노인일수록 본인의 삶에 낙관적이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인관계가 원활한 노인일수

록본인의감정조절및충동통제에능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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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접촉은 삶의 질을 강화하고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지지

를 통하여 자신의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태도가 자신에게 큰 역할을 한다. 나아가 사회생활에 필

요한행동양식, 사고방식, 규범등을제공하기때문에대

인관계성을 높여야 한다[19].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노인들에게는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불안감이 나

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동적활동 참가 노인이 정적활동

참가노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와[20] 노인의 대인관계가 높고 여가활동 참여자가 우울

과노후생활만족에영향을미친다고보고한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23].

본 연구에서사용한설문자료는 525명의 노인을 대상

으로한대용량자료로데이터마이닝을통해의미있는

패턴 혹은 규칙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자료로써 본 연구

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한 회복탄력형 여가프로그램예

측 변수들로 밝혀진 변수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신노

년층의 회복탄력형 여가 프로그램을 파악할 수 있는 나

무구조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은

이러한 변수들이 노인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친

다고 밝혀진 전통적인 통계기법과는 차별화되는 결과이

며, 각기 다른 상황의 노인 즉,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활동욕구와 대인관계교류의 관계, 대인관계능력에 따른

자기조절능력및긍정성의관계는어떠한변인이우선시

되고, 그에따른다음차원의변인설정의필요함을제시

하고있다는점에서큰의의를가진다. 이러한연구결과

는실무현장에서수집된자료를통해발견될수있는지

식 관리와 지식발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노인의회복탄력형여가프로그램을기획하

고, 예비지도자와현장지도자들에게보다실증적이고, 체

계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는 기술이전 및 습득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 신노년층의 생산적 노화를 위한 회복

탄력형여가프로그램알고리즘을검증하는데목적이있

으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의사결정나무분석을이용한회복탄력형여가프

로그램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

욕구, 대인관계교류,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대

한 위험추정치는 0.223, 평가용 자료의 위험추정치는

0.198로 나타나서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한 회복탄력성 변인의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가장 우선이 되는 요인은 대인

관계성으로나타났으며, 대인관계성에따라낮은집단의

경우는 긍정성과 관련이 있고, 높은 집단은 자기조절성

과관련이있음을알수있었다. 결과에대한위험추정치

는 0.099, 평가용 자료의 위험추정치는 0.100로 나타나서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이연구에서다루지못한부분과추후활발한후

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층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을 포

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노인 관

련 여가 및 복지정책 등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회복탄력형여가프로그램의재참

여의도및관련된변인의영향력을종단적으로추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신노년층의 여가 프로그램

참여 계획 및 재참여의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의연령이증가함에따라변화하는참여의도를추적

함과 동시에 이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한 종단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회복탄력형 여가프로그

램 알고리즘의 현장적용 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생산적 노화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기획에 관한 실용적 지식의 전환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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